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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앱 개발 스타트업 A 를 운영하는 민준은 대기업 B 로부터 사업을 수주하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만성적인 자금 부족에 시달리던 회사가 몇 달 정도는 걱정 없이 운영될 수 

있을 만큼의 거액의 계약금이 입금되었고 이번 일만 잘 처리해 주면 앞으로도 계속 외주를 

주겠다는 B 사 담당자의 말에 민준은 기쁜 마음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B 사의 요청이 너무 변덕스러워서 직원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개발이 대략 90% 정도 완료되었을 때쯤 B 사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컨셉과 기능으로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어떤 요구에도 웃음을 잃은 적이 

없었던 민준이었지만, 이번에는 그냥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민준은 담당자에게 프로젝트를 수정하는 대신 30%의 추가 용역대금을 요청했습니다. B 사는 

처음에는 15% 정도로 협상을 시도했지만 민준이 완강하게 나오자, 그 자리에서 30% 추가 

지급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내부 절차상의 이유로 당장 계약서 날인은 어렵고, 

약속대로 추가 용역대금은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민준은 계약서가 없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구두 계약도 유효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고, 또 B 사 담당자를 더 몰아세웠다가는 앞으로의 관계가 틀어질까 걱정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일단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구두 

계약 이후부터 B 사와 회의를 할 때마다 핸드폰으로 몰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마침내 개발이 완료되고 성공적으로 런칭된 후 최초 계약에 대한 용역대금 잔금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30%의 추가 용역대금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B 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담당자는 합의한 기억도 없고 자기는 다른 계열회사로 자리를 

옮겼으니 새로운 담당자와 이야기하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담당자는 이전 

담당자로부터 그런 사항을 전해 들은 바도 없고,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금액을 집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민준은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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